주택 매매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들

집을 매매하려고 일단 시장에 내어 놓으면 오픈 하우스나 개별 약속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방문, 집을 둘러보면서 상당 시간을 집 안에서 소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집을 매매하는 동안에 집 주인이 그대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물이나 생활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며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무심히 열어보는 서랍이나 옷장 등을 통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사생활 및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파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신용카드, 우편물 및 은행 정보와 같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적인 서류 및 물품의 보호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집을 둘러보면서 무심히 서랍이나 장식장, 캐비닛 등을 열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나 물품들은 따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적인 우편물 보호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개봉된 우편물들을 부엌의 한 구석이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이 원치 않는 은행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매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이어 들이 수금 대행업자(collection agency)에게 온 편지라도 발견하였다면 이는 오퍼 가격을 낮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전시물 치우기

학위증, 종교적인 공예품 및 전시물, 가족 사진 등 집을 파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물건들은 치우거나 가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하려고 하는 집에서 현재 살고 있거나 살았던 주인의 개인적인 색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컴퓨터는 집을 보여주는 동안 반드시 끄기

요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친숙한 경우 그리고 특히 전문적인 해커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컴퓨터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을 보여 주는 동안에는 반드시 컴퓨터를 꺼 놓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집을 보여 주기 전에 서랍을 비워 놓거나, 옷장을 정리해 놓고,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등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성향 및 취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치워 놓아서 보여주고자 하는 집이 주관적인 성향이 배제되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은행에 개인 금고를 대여해서 귀중품은 그 곳에 보관하고, 보관창고(storage)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법 등을 권하고 싶습니다.
